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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지질 및 취업특성을 파악하기 위함

이다.
본 연구방법은 K도 J시에 소재한 J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총 299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2022년 5월 0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으로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검정, One-way ANOVA, DUNCAN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 간호사

의 자질, 취업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및 간호사 자질이 취업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학문적으로 학과에 대한 애착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

한 학년별 학과만족도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저학년때부터 자신의 목표

에 맞추어 올바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을 탐색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 태도를 형

성하여 취업 후에도 조기 이직율 방지 및 직장 만족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지질 및 취업특성의 변화를 고

려하여 취업에 적합한 상담이나,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간호대학생,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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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문제제기 

현대 사회가 급속한 과학의 발전과 급성 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적재적소

에 필요하면서, 간호직도 안정적으로 취업이 증가하였다(김봉희ㆍ신정아, 2016). 노인 인구의 증

가와 더불어 인구 구조의 변화는 간호사의 역할과 적문직의 중요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 탐색 할 수 있

는 기회가 적다(조인영, 2014).

간호학과 1학년은 전공에 대해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태여서 전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조인영, 2014). 간호학과 2, 3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실습이나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전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양영옥ㆍ이선옥, 2012). 간호학과 4학년은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적성이나 간호전문직의 특성, 진로를 깊게 생각하게 된다(최희정ㆍ김진숙, 2018).

직업가치관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일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와 실현을 위한 목표로서 조직의 성과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박수용ㆍ최은수, 2015; 김주 등,

2021). 직업 가치는 직업 동기 형성과 자아실현의 핵심으로 최선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간호대학생은 학과만족이 높은 학생이 직업가치관이

높다고 하였고(Kim, 2015), 직업가치관이 사람-직업 적합을 예측하는 변수이며, 직업가치를 고용

여부 및 고용기간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기도 하였다(Sortheix 등, 2015).

간호사 자질은 전문직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Cowan 등, 2007), 간

호교육을 평가하거나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어왔다(김상돌, 2013). 간호사로서 갖춰

야 할 성품이나 성실, 신뢰, 그리고 숙련된 기술은 꼭 필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데 간호대학생

은 전문지식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Kim, 2013).

취업관련 특성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적성이나 흥미 등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보다는

타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 보건교사, 연구간호사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대다수의 학생은 병원으로만 취업할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며 진로에 대

해 깊이 있게 탐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Kim, 2021; Jung & Kang, 2021). 일반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최일수ㆍ신은종, 2016)는 학년별 취업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취업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계웅ㆍ한진영, 2016; 안성미ㆍ이현숙, 2020). 간호대학생도 학년이 올라

감에 따라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태정ㆍ문미경, 2016).

청년세대의 직장 선택 시 삶의 균형수준과 행복요인을 임금 및 직장 복지로 나타났다(박미석

등, 2019). 최근 감염성 질환의 확산으로 인한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으로 상승된 사회적 인식을



구영애･박인숙 / 간호대학생의특성에따른직업가치관, 간호사의자질및취업특성에관한연구∙149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직업가치관 및 취업특성은 무엇

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몰입(이경아ㆍ김진현, 2015), 학년별

취업준비행동과 취업불안(최희정ㆍ김지숙, 2018) 학년별 진로준비행동(장태정ㆍ문미경, 2016)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학년별로 변화하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관련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자질, 직업가치관 및 취업특

성을 알아보고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하여

취업 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

특성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 정도를 파악

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의 차

이를 파악한다.

셋째, 직업가치관과 간호사 자질이 취업특성의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은 개인의 직업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가치적 행동으로 스스로 삶의 가치를 정립하여 평가하는 수단이다(장영미, 2019; 정봉희ㆍ오

지현, 2021).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한 가치관과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고 근무 조건이 자신이 기

대한 가치가 충족될 때 직장만족도가 상승하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박슬

기ㆍ이희승, 2016).

직업가치관은 직업생활에서의 의사결정, 태도, 경험으로 이루어져 직업만족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Leuty, 2013). 가치관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기대가 일치할수록 직업에 만족감이 상승하지만 할 가능성이 크지만 취업 후의 직업 만족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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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고, 시대, 환경 및 공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차재빈ㆍ이환의, 2021). 또한, 직업의

범주가 다양하고,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개인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은 쉽지 않다(박슬기ㆍ이희승, 2016).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직업을 결정할때 고려

되는 요인(문학선ㆍ김양균, 2020)으로 간호대학생이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간호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개념이다, 전문직의 미래에 희망을 품는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직업가치관의

형성을 위하여 내·외재적 통제를 강화가 필요하다(신승옥, 2020).

개인이 특정 직업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및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를 통해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을 하는 개념으로서(문학선ㆍ김양균, 2020), 직업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가치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모됐고, 개인의 직장생활에 따라 직업에 만족하는 요인

이다(Son & Jung, 2019).

직업가치관은 다양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하여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다(김남경 등, 2019). 직업가치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을 내

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작업 가치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고(복미정, 2018), 직업에 있어서 일

그 자체와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내재적 가치관과 일에 따르는 보상이나

조건과 결부되는 외재적 가치관으로 구분된다(김남경 등, 2019). 또한 시대에 따른 직업가치관에

대한 의미와 역할의 차이가 있고(Lee & Yu, 2013), 내적 직업가치관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직

업이 갖고 있는 보상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고, 외적 직업가치관은 직업 자체의

의미가 아닌 직업을 통하여 부수적 보상으로 수입과 지위 상승 등을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가치

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임태근ㆍ최우성, 2016).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현장에서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로서 성장시키 위하여 간

호대학생에게 직업가치관의 정립과 간호직에 대한 취업 특성의 파악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2.2 간호사의 자질

간호사 자질은 전문직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이는 전문직

간호사의 질과 대상자의 만족을 높이는 기준이 되고 간호교육 평가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최경숙 등, 2016).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4)은 프로그램학습성과를 간호사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하였

고, 성과기반 교육체제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체제를 함께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프로그램학습성과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역량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역량성취

에 지속적이고 형성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고(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4), 전문직 의 길을 가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의 자질을 보장하고 간호대상자의 만족을

높이는 기준이 된다(최경숙 등, 2016).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임상 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사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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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배두이ㆍ은영, 2014). 간호대학생

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고, 교과과정 운영상 충분한 사전의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 없이

임상현장에 직면하면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봉희ㆍ신정아, 2016). 이에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자질에서 긍정적 요소를 이해한다면

자부심을 갖고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 역할

을 수행하게 되는 전문직관과 직업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Bang et al.,

2011).

간호대학생이 가고자 하는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고, 같은 전공을 공부

하고 있는 다른 간호대학생이 형성하고 있는 간호사의 지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며 형성

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자질은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기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의 자질과 직업가치관의

전반적인 학년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2.3 취업특성 

취업특성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민하는 직업선호도 및 직업가치관과 일

맥상통하는 개념으로(유홍준 등, 2016), 구직에 있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박연복, 2017).

취업특성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입학을 하고, 타 학과보다 졸업과 동시

에 전공 분야의 정규직으로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이경아ㆍ김진현, 2015),

입학을 하면서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하여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적은 경향이 있다(Kim, 2013). 또한, 간호사의 취업특성은 병원의 내에서 전체인력의 60%를 차

지하는 큰 규모의 전문가 조직으로(김정애, 2017) 병원의 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과 인력의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강문희 등, 2012).

간호대학생의 취업특성은 타 학과보다 진로탐색과 취업준비가 적어 취업 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취업 환경의 이질감으로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이탈로 이어지고(Kim,

2013). 높아진 이직률에 의하여 병동의 축소와 간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간호가 감소된

다(병원간호사회, 2018).

간호사로 취업하여 갖게 하는 만족감은 간호사간 된 자신의 간호직에 대한 사기증진이 되고,

간호사로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며,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함으로써 역량 높은 간호사로서의 자질도 갖추게 된다(김일옥 등, 2022; 박수경ㆍ조경미, 2016).

이에 간호대학생은 확실하게 결정 된 진로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특

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Teoh et al., 2013).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선호에 따라 취업을 결정하고(신명호 등, 2016), 진로준비행

동(장태정ㆍ문미경, 2016), 전공만족도(정효주ㆍ채민정, 2017), 지역병원 선택에서 근무환경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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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연구(김은영ㆍ조헌아, 2018)가 이루어졌을 뿐 간호대학생의 취업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특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진로지도 방

향을 찾고, 병원으로서는 모집한 신입간호사를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3.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경남 J시에 소재한 J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학생으로 2022년 5

월 0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자발로 동의한

자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과 설문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숙지하여 참여방법을

이해한 325명을 설문지로 조사하였고,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29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은 박슬기와 이희승(2016)이 사용한 도구로 내재적 가치 3개(성취감, 능력발휘, 적

성과 흥미), 외재적 가치 4개(급여, 경제적 안정, 명예나 지위, 근로환경)로 총 7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측정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까지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직업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2.2 간호사의 자질

간호사의 자질은 최경숙(2016)이 사용한 도구로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자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2.3 취업특성 

취업특성은 선행연구(박수경ㆍ조경미, 2016)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간호

학교수 3인에게 직업 평가 기준을 취업과 관련 있는 특성으로 자문을 받아 연구도구로 총 1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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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관련 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3 연구과제 및 절차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

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4 가설설정

3.4.1.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차
이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들과는 달리 진학과 함께 간호사라는 진로가 정해져 있다. 간호학

과의 선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보다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른 취업률에

따라 전공 선택을 하게 되면 전공만족도뿐만 아니라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승옥,

2020; 김창희ㆍ김정이, 2020; 양혜경, 2022).

간호대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타 전공 학생보다 많은 학습과 임상실습이라는 생

소한 의료기관 환경을 적응해야 하는 학과의 특성뿐만 아니라 진로결정과 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혜정, 2014; 주신옥,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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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간호사 자질, 직업가치관 및 취업특

성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차이를 파악하여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

이다.

가설1: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

업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2.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간호대학에서도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간호사의 자질을 갖추고 취업특성을 반영한 진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맞춤형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긍정적인 직업가치관이 확립 되어야 하며(김

주 등, 2020), 올바른 직업가치관이 간호대학생이 간호직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

되면 이직 의도와 역할갈등과 이직 의도가 감소한다(장영미, 2019).

신규 간호사는 첫 직장인 의료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임

상현장으로 가기 전, 간호대학생 기간에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

이고 있다(김창희ㆍ김정이, 2020).

간호사 자질은 간호사가 취업하고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능력을 의미한다(Mac

et al., 2013). 간호사 자질은 간호의 질을 증진하고, 간호 대상자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전문직의 기준으로 간호목표 설정과 평가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Kim, 2013). 간호대학생이 지각

하는 간호사 자질은 간호 취업특성의 전문 직관을 반영하는 중요지표이다(Bang et al., 2011).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자질과 취업하고자 하는 의

료기관, 환경 및 근로 조건 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취업특성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호사를 채용하는 의료기관이나 간호사가 활동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

생이 어떠한 기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는지 파악하여 채용조건에 적절한 인재에

대한 맞춤형 채용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신규 간호사의

조기 이직과 기관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의 기초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설2: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분석방법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

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검정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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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성별, 학력수준, 연령, 전공 만족도, 간

호사 선택동기, 장래희망 근무지역, 간호직에 대한 인식, 취업자격증,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따라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DUNCAN

사후비교분석(Post hoc comparison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간호사 자질과 직업가치관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

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자 56명(18.7%), 여자 243명(81.3%)

으로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학력수준을 살펴본 결과 1학년 69명(23.1%), 2학년 71명(23.7%),

3학년 69명(23.1%), 4학년 90명(30.1%)으로 취업을 앞둔 4학년이 가장 많았다. 취업자격증을 소

유한 정보를 살펴본 결과 BLS자격증 61명(20.4%),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명(47.5%), 코디네이

터자격증 38명(12.7%), 기타 58명(19.4%)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의 경우 보통 41명(13.7%), 만

족함 41명(13.7%), 매우 만족함 217명(72.6%)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졸업

후에 희망근무지를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 86명(28.8%), 부산 99명(33.1%), 경상남도 114명

(38.1%)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 놓았고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20살~25살 207명(69.2%), 26살~30살

47명(15.7%), 31살 이상 45명(15.1%)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싫음 32

명(10.7%), 보통 156명(52.2%), 좋음 111명(37.1%)으로 좋다고 응답한 사람도 많았지만 싫다는

의견을 내 놓은 학생들도 많이 나타났다. 간호사직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 부모님 155명(51.8%), 친구 44명(14.7%), 자매 74명(24.7%), 형제 26명(8.7%)으로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고 간호직 선택동기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명(24.1%), 전문직을

원해서 70명(23.4%),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명(21.4%),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명

(8.0%),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명(15.7%), 기타 22명(7.4%)으로 간호사가 적성에 맞거나

전문직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
백분율
(%)

항목 빈도
백분율
(%)

성별
남자 56 18.7

연령대
20살~25살 207 69.2

여자 243 81.3 26살~30살 4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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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위한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

도 값이 0.85로 0.8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에 대한 근사 카이제곱 값이 3938.57, 유

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이 충

족되었고 요인부하량이 0.4이상으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된 간호사 자질 6개 문항, 간호사에 대

한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3개 문항, 외재적 가치 4개 문항, 취업특성 8개 문항으로 잘 묶이

고 분류됨을 알 수 있다. 68.21%의 누적분산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직업가치관, 간

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검정한 결과 간호사 자질에 대

한 Cronbach's Alpha값이 0.89,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0.86, 외재적 가치 0.74, 취업특성 0.91

로 0.7이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Nunnally & Bernstein, 1994).

합계 299 100.0 31살 이상 45 15.1

학력
수준

1학년 69 23.1 합계 299 100.0
2학년 71 23.7 간호직

에
대한
인식

싫음 32 10.7
3학년 69 23.1 보통 156 52.2
4학년 90 30.1 좋음 111 37.1
합계 299 100.0 합계 299 100.0

취업
자격
증

BLS자격증 61 20.4
간호사
직
선택
영향

부모님 155 51.8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7.5 친구 44 14.7
코디네이터자격증 38 12.7 자매 74 24.7

기타 58 19.4 형제 26 8.7
합계 299 100.0 합계 299 100.0

전공
만족
도

보통 41 13.7

선택
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24.1
만족함 41 13.7

전문직을 원해서 70 23.4매우 만족함 217 72.6
합계 299 100.0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21.4

희망
근무
지

서울지역 86 28.8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8.0

부산 99 33.1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15.7
경상남도 114 38.1

기타 22 7.4
합계 299 100.0 100.0299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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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 *: p<0.1, **: p<0.05, ***: p<0.01

항목
취업
특성

간호사
의 자질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공통성
Cronbac
h의
알파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성취감을
중요시함

0.93 0.87

0.86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능력

발휘를 중요시함
0.82 0.73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적성과
흥미를 중요시함

0.85 0.75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급여를
중요시함

0.71 0.58

0.74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함

0.84 0.75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명예나
지위를 중요시함

0.76 0.64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근로환경을 중요시함

0.63 0.43

교육 연구 능력 0.55 0.65

0.89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0.81 0.70
동료와의 협조적 관계 형성 0.85 0.77

건강한 신체 0.77 0.71
직업윤리 0.86 0.78
유머감각 0.83 0.69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 0.65 0.68

0.91

능력을 발휘하고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0.86 0.76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0.81 0.70

여가 시간이 많은 직업 0.80 0.66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직업 0.64 0.48

창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직업

0.77 0.76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 0.71 0.58
직장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
0.79 0.67

고유값 4.99 4.06 2.85 2.43 　 　
% 분산 23.78 19.32 13.56 11.55 　 　

% 누적분산 23.78 43.10 56.66 68.21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0.8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근사 카이제곱=3938.57, 자유도=210, 유의확률=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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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차이검

정 결과

4.3.1.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성별 남자(M=4.39), 여자(M=4.19)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t값 3.16, p값

0.002***), 학력수준 1학년(M=4.02, L), 2학년(M=4.12, L), 3학년(M=4.26, M), 4학년(M=4.44, H)

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F값 15.46, p값 0.000***), 연령 20살~25살(M=4.16, L), 26살~30살

(M=4.35, H), 31살 이상(M=4.40, H)(F값 7.86, p값 0.000***), 전공 만족도 보통(M=4.17, L), 만족

함(M=4.47, H), 매우 만족함(M=4.19, L)(F값 7.58, p값 0.001***),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

성에 맞아서(M=4.27, HL), 전문직을 원해서(M=4.20, 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M=4.10, L), 대학

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M=4.10,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M=4.45, H), 기타(M=4.24, L)(F

값 4.18, p값 0.001***),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M=4.22, HL), 부산(M=4.14, L), 경상남도

(M=4.30, H)(F값 3.43, p값 0.034**),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M=4.59, L), 보통(M=4.20, L), 좋

음(M=4.17, H)(F값 13.02,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45, H), 토익 등 외국자격

증(M=4.24, M), 코디네이터자격증(M=4.25, M), 기타(M=3.95, L)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F값

14.73, p값 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

에 따른 직업가치관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 학력수준, 연령, 전공 만족도, 간호사 선택

동기, 장래희망 근무지역, 간호직에 대한 인식, 취업자격증에 따라 직업가치관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3>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t값/F값
유의확률
(p값)

평균편차/
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39 0.31

3.16 0.002*** 0.21
여자 243 4.19 0.46

학력수준

1학년 69 4.02 0.49

15.46 0.000***

L
2학년 71 4.12 0.37 L
3학년 69 4.26 0.51 M
4학년 90 4.44 0.29 H
합계 299 4.23 0.44 　

연령

20살~25살 207 4.16 0.46

7.86 0.000***

L
26살~30살 47 4.35 0.35 H
31살 이상 45 4.40 0.37 H
합계 299 4.23 0.44 　

전공
만족도

보통 41 4.17 0.40

7.58 0.001***

L
만족함 41 4.47 0.38 H

매우 만족함 217 4.19 0.45 L
합계 299 4.2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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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성별 남자(M=4.50), 여자(M=4.08)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차

이(t값 4.35, p값 0.000***), 학력수준 1학년(M=3.82, L), 2학년(M=4.11, M), 3학년(M=4.23, M), 4

학년(M=4.41, H)(F값 11.86, p값 0.000***), 연령 20살~25살(M=4.09, L), 26살~30살(M=4.29, H),

31살 이상(M=4.32, H)(F값 3.16, p값 0.044**), 전공 만족도 보통(M=4.07, L), 만족함(M=4.46, H),

매우 만족함(M=4.12, L)(F값 5.22, p값 0.006***),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M=4.33, H), 전문직을 원해서(M=4.18, M),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M=3.87, L), 대학입학 시험 성

적에 맞아서(M=3.75,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M=4.49, H), 기타(M=4.12, M)(F값 8.43, p값

0.000***),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M=4.27, H), 부산(M=4.21, HL), 경상남도(M=4.03, L)(F

값 3.56, p값 0.030**),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M=4.61, L), 보통(M=3.97, M), 좋음(M=4.29,

H)(F값 17.23,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41, H), 토익 등 외국자격증(M=4.23,

H), 코디네이터자격증(M=4.29, H), 기타(M=3.63, L)(F값 18.61, p값 0.000***), 간호사 선택에 영

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M=4.27, M), 친구(M=3.78, L), 자매(M=4.02, L), 형제(M=4.55, H)에 따른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27 0.36

4.18 0.001***

HL
전문직을 원해서 70 4.20 0.46 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4.10 0.48 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4.10 0.46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45 0.37 H

기타 22 4.24 0.50 L
합계 299 4.23 0.44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22 0.51

3.43 0.034**

HL
부산 99 4.14 0.42 L
경상남도 114 4.30 0.40 H
합계 299 4.23 0.44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59 0.12

13.02 0.000***

L
보통 156 4.20 0.42 L
좋음 111 4.17 0.49 H
합계 299 4.23 0.44 　

취업자격
증

BLS자격증 61 4.45 0.31

14.73 0.000***

H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24 0.47 M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25 0.33 M

기타 58 3.95 0.43 L
합계 299 4.23 0.44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21 0.49

2.02 0.111
친구 44 4.13 0.38
자매 74 4.29 0.41
형제 26 4.35 0.27
합계 299 4.23 0.44

※ 종속변수 : 직업가치관,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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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차이(F값 11.51, p값 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내재적 가치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 학력

수준, 연령, 전공 만족도, 간호사 선택동기, 장래희망 근무지역, 간호직에 대한 인식, 취업자격증,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따라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4>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t값/F값
유의확률
(p값)

평균편차/
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50 0.41

4.35 0.000*** 0.42
여자 243 4.08 0.69

학력수준

1학년 69 3.82 0.77

11.86 0.000***

L
2학년 71 4.11 0.69 M
3학년 69 4.23 0.57 M
4학년 90 4.41 0.49 H
합계 299 4.16 0.67 　

연령

20살~25살 207 4.09 0.65

3.16 0.044**

L
26살~30살 47 4.29 0.69 H
31살 이상 45 4.32 0.68 H
합계 299 4.16 0.67 　

전공
만족도

보통 41 4.07 0.63

5.22 0.006***

L
만족함 41 4.46 0.53 H

매우 만족함 217 4.12 0.68 L
합계 299 4.16 0.67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33 0.41

8.43 0.000***

H
전문직을 원해서 70 4.18 0.64 M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3.87 0.66 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3.75 0.90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49 0.51 H
기타 22 4.12 0.90 M
합계 299 4.16 0.67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27 0.51

3.56 0.030**

H
부산 99 4.21 0.61 HL
경상남도 114 4.03 0.79 L
합계 299 4.16 0.67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61 0.17

17.23 0.000***

L
보통 156 3.97 0.77 M
좋음 111 4.29 0.48 H
합계 299 4.16 0.67 　

취업자격
증

BLS자격증 61 4.41 0.54

18.61 0.000***

H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23 0.62 H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29 0.45 H

기타 58 3.63 0.7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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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외재적 가치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학력수준 1학년(M=4.23, L), 2학년(M=4.12, L), 3학년(M=4.30, HL), 4학

년(M=4.48, H)(F값 5.39, p값 0.001***), 연령 20살~25살(M=4.23, L), 26살~30살(M=4.42, HL), 31

살 이상(M=4.48, H)(F값 4.72, p값 0.010**), 전공 만족도 보통(M=4.28, L), 만족함(M=4.48, H),

매우 만족함(M=4.26, L)(F값 2.42, p값 0.091*),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M=4.17, L), 부산

(M=4.08, L), 경상남도(M=4.57, H)(F값 24.18, p값 0.000***),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M=4.57,

L), 보통(M=4.42, H), 좋음(M=4.04, H)(F값 19.17,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50,

H), 토익 등 외국자격증(M=4.24, L), 코디네이터자격증(M=4.20, L), 기타(M=4.26, L)(F값 3.37, p

값 0.019**),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M=4.14, L), 친구(M=4.48, H), 자매

(M=4.56, H), 형제(M=4.15, L)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외재적 가치 차이(F값 11.36, p값 0.00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외재적 가

치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학력수준, 연령, 전공 만족도, 장래희망 근무지역, 간호직에 대한

인식, 취업자격증,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따라 직업가치관인 외재적 가치에 대한 인

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외재적 가치 차이검정 결과

합계 299 4.16 0.67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27 0.52

11.51 0.000***

M
친구 44 3.78 0.68 L
자매 74 4.02 0.84 L
형제 26 4.55 0.43 H
합계 299 4.16 0.67 　

※ 종속변수 : 내재적 가치,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t값/F값
유의확률
(p값)

평균편차/
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29 0.31

-0.07 0.944 -
여자 243 4.30 0.64

학력수
준

1학년 69 4.23 0.65

5.39 0.001***

L
2학년 71 4.12 0.69 L
3학년 69 4.30 0.68 HL
4학년 90 4.48 0.21 H
합계 299 4.30 0.59 　

연령

20살~25살 207 4.23 0.66

4.72 0.010**

L
26살~30살 47 4.42 0.31 HL
31살 이상 45 4.48 0.38 H
합계 299 4.30 0.59 　

전공
만족도

보통 41 4.28 0.68
2.42 0.091*

L

만족함 41 4.48 0.4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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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질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학력수준 1학년(M=3.78, L), 2학년(M=3.93, M), 3학년(M=4.00, M), 4학

년(M=4.71, H)(F값 76.72, p값 0.000***), 연령 20살~25살(M=4.09, L), 26살~30살(M=4.52, H), 31

살 이상(M=3.99, L)(F값 14.10, p값 0.000***),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M=4.38,

H), 전문직을 원해서(M=4.00, 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M=4.17, M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

아서(M=3.90,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M=4.10, ML), 기타(M=4.15, M)(F값 4.68, p값

0.000***),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M=4.07, L), 부산(M=4.03, L), 경상남도(M=4.31, H)(F값

7.99,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59, H), 토익 등 외국자격증(M=3.89, L), 코디네

이터자격증(M=4.64, H), 기타(M=3.99, L)에 따른 간호사 자질 차이(F값 48.30, p값 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자질

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학력수준, 연령, 간호사 선택동기, 장래희망 근무지역, 취업자격증에

따라 간호사 자질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만족함 217 4.26 0.59 L
합계 299 4.30 0.59 　

간호사
선택
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20 0.50

1.27 0.277 -

전문직을 원해서 70 4.22 0.66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4.33 0.68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4.44 0.45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40 0.43

기타 22 4.35 0.71
합계 299 4.30 0.59

장래희
망

근무지
역

서울지역 86 4.17 0.58

24.18 0.000***

L
부산 99 4.08 0.58 L
경상남도 114 4.57 0.49 H
합계 299 4.30 0.59 　

간호직
에 대한
인식

싫음 32 4.57 0.17

19.17 0.000***

L
보통 156 4.42 0.58 H
좋음 111 4.04 0.59 H
합계 299 4.30 0.59 　

취업자
격증

BLS자격증 61 4.50 0.22

3.37 0.019**

H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24 0.67 L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20 0.55 L

기타 58 4.26 0.63 L
합계 299 4.30 0.59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14 0.68

11.36 0.000***

L
친구 44 4.48 0.36 H
자매 74 4.56 0.45 H
형제 26 4.15 0.21 L
합계 299 4.30 0.59 　

※ 종속변수 : 외재적 가치,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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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질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t값/F값
유의확률
(p값)

평균편
차/사후
검정

성별
남자 56 4.16 0.59

0.26 0.798 -
여자 243 4.14 0.57

학력수준

1학년 69 3.78 0.55

76.72 0.000***

L
2학년 71 3.93 0.48 M
3학년 69 4.00 0.11 M
4학년 90 4.71 0.43 H
합계 299 4.15 0.57 　

연령

20살~25살 207 4.09 0.56

14.10 0.000***

L
26살~30살 47 4.52 0.56 H
31살 이상 45 3.99 0.45 L
합계 299 4.15 0.57 　

전공 만족도

보통 41 4.09 0.57

0.32 0.724 -
만족함 41 4.18 0.47

매우 만족함 217 4.15 0.59
합계 299 4.15 0.57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38 0.50

4.68 0.000***

H
전문직을 원해서 70 4.00 0.39 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4.17 0.53 M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3.90 0.62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10 0.79 ML

기타 22 4.15 0.55 M
합계 299 4.15 0.57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07 0.58

7.99 0.000***

L
부산 99 4.03 0.64 L
경상남도 114 4.31 0.46 H
합계 299 4.15 0.57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29 0.44

1.64 0.196 -
보통 156 4.10 0.55
좋음 111 4.17 0.62
합계 299 4.15 0.57

취업자격증

BLS자격증 61 4.59 0.47

48.30 0.000***

H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3.89 0.40 L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64 0.55 H

기타 58 3.99 0.55 L
합계 299 4.15 0.57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10 0.60

1.47 0.222 -
친구 44 4.09 0.66
자매 74 4.25 0.43
형제 26 4.21 0.53
합계 299 4.15 0.57

※ 종속변수 : 간호사의 자질,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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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특성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성별 남자(M=4.54), 여자(M=4.30)(t값 2.96, p값 0.003***), 학력수준 1학

년(M=3.78, L), 2학년(M=4.37, M), 3학년(M=4.55, H), 4학년(M=4.61, H)(F값 55.55, p값

0.000***), 연령 20살~25살(M=4.29, L), 26살~30살(M=4.56, H), 31살 이상(M=4.39, HL)(F값 4.94,

p값 0.008***),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M=4.56, H), 전문직을 원해서(M=4.24,

M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M=4.44, HM),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M=4.03,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M=4.48, H), 기타(M=3.77, L)(F값 12.50,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

(M=4.54, HM), 토익 등 외국자격증(M=4.43, M), 코디네이터자격증(M=4.66, H), 기타(M=3.74,

L)(F값 48.88, p값 0.000***),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M=4.49, H), 친구(M=4.38,

H), 자매(M=3.99, L), 형제(M=4.48, H)에 따른 취업특성 차이(F값 17.45, p값 0.000***)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특성에 대한 차

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 학력수준, 연령, 간호사 선택동기, 취업자격증,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

친 사람에 따라 취업특성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7>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특성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편
차

t값/F값
유의확률(
p값)

평균편차/
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54 0.40

2.96 0.003*** 0.23
여자 243 4.30 0.55

학력수준

1학년 69 3.78 0.56

55.55 0.000***

L
2학년 71 4.37 0.32 M
3학년 69 4.55 0.46 H
4학년 90 4.61 0.37 H
합계 299 4.35 0.54 　

연령

20살~25살 207 4.29 0.55

4.94 0.008***

L
26살~30살 47 4.56 0.46 H
31살 이상 45 4.39 0.52 HL
합계 299 4.35 0.54 　

전공
만족도

보통 41 4.48 0.48

1.68 0.188 -
만족함 41 4.36 0.47

매우 만족함 217 4.32 0.56
합계 299 4.35 0.54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56 0.38

12.50 0.000***

H
전문직을 원해서 70 4.24 0.45 M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4.44 0.51 HM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4.03 0.72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48 0.57 H
기타 22 3.77 0.41 L
합계 299 4.35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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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F값 14.73, p값

0.000***), 간호사 자질(F값 48.30, p값 0.000***), 취업특성(F값 17.45, p값 0.000***)에 나타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1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

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직업가치관이 간호사의 자질과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분산분석표의 F값이 30.63,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검정되었고 회귀식의

설명력 또한 R제곱 0.24, 수정된 R제곱 0.23으로 최소 23%의 설명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고 회

귀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인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값이 1.66으로 2에 가깝

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진단결과 공차(Tolerance)가 0.96이나 1로 0.1에 가깝고

분산확대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가설2: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β=0.16, t값=3.13, p값=0.002***, 공차=1.00, VIF=1.00)와 외

재적 가치(β=0.17, t값=3.25, p값=0.001***, 공차=0.96, VIF=1.05) 및 간호사 자질(β=0.47, t값

=8.98, p값=0.000***, 공차=0.96, VIF=1.05)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

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41 0.53

1.01 0.364 -
부산 99 4.34 0.54
경상남도 114 4.30 0.54
합계 299 4.35 0.54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45 0.38

2.29 0.103 -
보통 156 4.29 0.60
좋음 111 4.40 0.46
합계 299 4.35 0.54

취업자격
증

BLS자격증 61 4.54 0.39

48.88 0.000***

HM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43 0.45 M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66 0.31 H

기타 58 3.74 0.52 L
합계 299 4.35 0.54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49 0.44

17.45 0.000***

H
친구 44 4.38 0.75 H
자매 74 3.99 0.44 L
형제 26 4.48 0.41 H
합계 299 4.35 0.54 　

※ 종속변수 : 취업특성,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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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직업가치관과 간호사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K도 J시에 소재한 J대학의 1학

년부터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09일부터 5월 13일까지 자

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F값 14.73, p값

0.000***), 간호사 자질(F값 48.30, p값 0.000***), 취업특성(F값 17.45, p값 0.000***)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서 학력수준, 연령, 간호사 선택동기, 취

업자격증은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 모두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에 대한 같은 도구에 대

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전공 선택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취업에 대한 주도적 준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Lee & Lee, 2018; Jeon, 2015)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직업가치관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되어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취업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가치가 내재적 가치 보다 취업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자질(β=0.47, t값=8.98, p값=0.000***, 공차=0.96,

VIF=1.05)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p값)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73 0.29 　 5.94 0.000 　 　

직업가
치관

내재적 가치 0.13 0.04 0.16 3.13 0.002*** 1.00 1.00

외재적 가치 0.15 0.05 0.17 3.25 0.001*** 0.96 1.05

간호사의 자질 0.44 0.05 0.47 8.98 0.000*** 0.96 1.05

F값=30.63, 유의확률=0.000***, R제곱=0.24, 수정된 R 제곱=0.23, Durbin-Watson=1.66

※ 종속변수: 취업특성,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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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되어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직을 전문직으로 인지하고 직업가치를 높게 판단함

으로써 간호직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좋은 근로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간

호대학생은 아니지만 의약계열, 교육계열,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한 선행연구(조윤서,

2013)에서 의약계열 학생이 외재적 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시사점은 간호대학생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

적인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학과에 대한 애착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년별 학과만족도 중재프로그램이 기초자

료가 될수 있다. 또한, 직업 가치관에서 외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은 간호학과의 특성상 간호사라는 직업이 결정하고 전공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올바른 간호사의 자질, 직업가치관 및 취업특성

을 탐색하여 진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에 취업 후에도 조기 이직을 하지 않고 직장

에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전략 자료로 제공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를 두어 간호대학생

의 직업가치관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을 학년별로 파악하고, 저학년부터 조기

취업준비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생활 상담과 진로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의 변화된 취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교육에 있어 간호기술과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의사소통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 실무 교육에서는 학생지도에서 변화된 직업관에 맞는 면담이거나 아니면 간호 취

업특성에 맞는 전문직관이나 윤리관 교육이 더 강화 되어야 한다. 간호 취업특성과 간호사 자질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

후 지속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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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occupational values, geograph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nurs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This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from May 09 to May 13, 2022 with a total of 299

nursing students at J University located in J City, K Province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DUNCA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Win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occupational values, nurses' qualifications,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Second, it was found that intrinsic and extrinsic values, which are occupational values, and

nurse qualificat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characteristic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the basic data for an intervention program for

department satisfaction by grad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so that
they can have attachment and interest in the department academically. By exploring the
qualifications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nurses, it is possible to form a career
attitude suitable for oneself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venting early turnover and job
satisfaction even after employment.

Based on this study, continuous research is suggested to provide counseling and career
guidance suitable for employment,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occupational values,
geolog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Nursing Professionalism Value, Nurses’ Qualities Perceived,
Job characteristics.


